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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노인의비율이전체인구에서급속하게증가하

고 있고, 그중 독거노인은 5명중 1명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1]. 독거노인은특히배우자와함께인노인에비해서도신

체 상황 뿐만아니라 외로움, 우울감 과 같은 정신적 건강도

좋지 못하며 이는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

[2,3]. 국내 연구결과 2020년 COVID-19 시기에 대구, 경북지

역 거주 노인대상 결과 우울증의 정도가 평균 9.97점으로 높

게나타났다고하였다[4]. 이처럼노인특히독거노인은고독

감과외로움이더크고, 도움을받을상황에서문제가발생하

기도한다[2]. 독거노인의경우사회적단절과어려움으로인

하여 정서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독거노인대상주관적으로생각하고있

는건강상태에따라현질병의치료현황, 의료시설이용정도,

우울감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2차 가공하였다. 전

체 10097명에서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족 8268명을 추출하였

다. 이중노인의평상시주관적건강상태인식에따라 8188명

3그룹(“평소에 건강하다” 4107명(50.2%), “그저 그렇다” 2578

명(31.5%), “건강하지 않다” 1503명(18.4%)을 생성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IRB(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

원회심사결과통지서제2020-36호) 승인된 자료를활용하였

다.

2.2 자료분석방법

통계분석을 위하여 Micro-soft EXCEL로 분석용 데이터베

이스를 만들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그룹에 따라

Chi-square test 또는 Kruskal-Wallis 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평소 건강인식과 질환치료 현황

평소건강인식과질환치료현황결과평소건강하다고생각

하는 사람과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43명은 고혈압

이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았고, 당뇨병 역시 두 그룹 2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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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만 있는 가정 8268명을 추출하였다. 평상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8188명 3그룹(“평소에 건강하다” 4107명(50.2%), “그저 그렇다” 2578명(31.5%), “건강하지 않다” 1503명
(18.4%)으로 구분하였다. 평소 건강인식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질환과퇴행성관절염 등
의치료를하지않는경향이높았다. 의료기관이용현황은평소건강인식이높은그룹이의료기관을자주이용하는것으
로 나타났다.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지 못할수록 사용빈도가 높았고, 마찬가지로 청력과 씹기
보조기역시동일한경향을보였다. 일상생활불편함역시주관적건강인식이좋지못할수록높게나타났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게 된 요즘의 고령화 시대에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관심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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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하지않았다.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류머티즘관절

염은평소건강상태거강 30명그저그렇다 29명건강하지않

다 37명은치료를하지않았고, 골다공증역시건강하다 15명

그저 그렇다 13명 건강하지 않다 18명 치료를 하지 않았다.

요통, 좌골신경통은 건강하다 49명 그저 그렇다 29명 건강하

지 않다 35명이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성

난청도건강하다 6명그저그렇다 28명 건강하지않다 27명이

치료를하지않았다. 우울증은건강하다 1명그저그렇다 4명

건강하지않다 6명이 치료를하지않았다. 골절, 탈골및사고

후유증도 건강하다 3명 그저 그렇다 4명 건강하지 않다 4명

이 치료를 하지 않았다.

3.2 평소 건강인식과 의료기관 이용현황

평소 건강인식과 의료기관 이용현황에서 지난 1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여부 결과 건강하다 2371명 그저 그렇다 1969

명 건강하지않다 1281명이이용하였고, 지난 1년간요양병원

입원 여부는 거강하다 1명 그저 그렇다 7명 건강하지 않다 8

명이이용하였다고요양병원외입원여부는건강하다 145명

그저 그렇다 126명 건강하지 않다 219명이 이용하였다고 했

다.

3.3 평소 건강인식과 보조기 사용 및 일상불편함

평소건강인식과보조기사용여부결과시력보조기사용은

건강하다 2121명 그저그렇다 1420명 건강하지않다 847명이

사용하고있었고, 청력보조기는건강하다 353명 그저그렇다

330명 건강하지 않다 241명이 사용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시력의 불편함은 평소 건강인식이 건강한 그

룹은 990명 그저그렇다 942 건강하지않다 764명이불편하다

고하였고, 청력도건강하다 599명 그거그렇다 713명 건강하

지 않다 603명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4. 결론 및 고찰
평소자신의건강상태에대한인식결과건강하다고생각하

는그룹에서현재질환을치료하지않고보조기등의사용빈

도도 높았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도 역시 치료나

적합한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

지 나이가 들면 노화가 일어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

하기에는 백세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의 사회적 환경에서 생

각해 볼 때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관리가 매칭되어 관리되

거나 치료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시대라고 말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노인들이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

되거나 의료시설 접근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연락하거나

조치를취할수있는능숙도도노인들은잘따라가지못하는

것으로생각된다. 그렇다면, 노인의 인구비율이높아지는현

실에서보건복지차원에서어떻게관리와도움을줄수있을

지지차제와사회적시스템이활성화되어야할것이고가장

우선적으로 노인들에게 가족들이 비동거라도 연락과 방문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로

전세계적으로어떻게이들을효율적으로관리할것인지에대

한많은논의와운영이되고있는것들을우리나라의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신속하게 적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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